
               평등법 제정 반대 성명서, 5대 일간지 게재안

1. 전면 광고 단가
   *조선일보  : 1100만원(부가세 포함) 
    -특징 : 속지(컬러, 오피니언면에 최대한 가깝게 배치)
   *중앙일보  : 1100만원(부가세 포함) 
    -특징 : 속지(24면- <송인한의 퍼스펙티브> 25면 앞 배치)
   *동아일보  : 880만원(부가세 포함)
    -특징 : 속지(오피니언면에 최대한 가깝게 배치)
   *한겨레    : 1100만원(부가세 포함) 
    -특징 : 속지(광고 내용 검토 후 면 및 가격 추가 협의 가능)
   *국민일보  : 660만원(부가세 포함) 
    -특징 : 백면(36면 배치)

    #총금액     : 4840만원(한겨레와의 최종 협의 따라 변동 가능)

2. 성명서 게재 방식
   *8월30일(월요일)부터 9월 3일(금요일)까지 매체별 게재함.
   중앙일보     8월30일(24면) : 확정 
   조선일보     8월31일      : 확정
   국민일보     9월1일(36면)  : 확정
   동아일보     9월2일       : 확정
   한겨레       9월3일       : 미정(광고안 검토 후 확정 예정)

3. 성명서 문안(디자인 포함) 및 광고비 모금 방식
  * 한국교회가 광고문안 및 디자인을 각 언론사별 전면광고 형식에 맞게 작성함.
  * 뜻을 같이 하는 교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통일된 은행계좌에 입금해 진행함. 
    하나은행 573-910020-52405 온누리교회   

 “대국민호소문을 1차적으로 8월30일부터 5일간 5대 일간지 게재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. 
자발적인 헌금 참여로 1차 계획보다 추가헌금이 있는 만큼 계속해서 게재하려고 합니다. 호소
문에 참여하시기로 한 교회는 적은 금액이라도 비용 마련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”


